
주안에서  문안드립니다.  
    
한국과  미국의  무더운  날씨와는  달리  해발  2000m가  넘는  이곳에  사는  저희들은  오히려  아침저녁  쌀쌀한  날씨로  

두꺼운  옷이  필요한  정도입니다.  
    
매년  단기  선교를  오는  빛의  교회팀  12명이  금요일  새벽  도착하여  다음  주  수요일  저녁에  돌아가는  짧은  

일정으로  카부쿠교회와  로스마리  학교  그리고  맛사이  마을인  마이시키리아까지  많은  수고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마사이  마을에서는  각  가정에  30kg의  옥수수를  나누었는데  늘  그렇듯이  부인들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한  남자가  두  부인을  두고  있으면  자녀들을  위해  두  가정  양식을  받을  수  있게  하여  100명이  조금  

넘게  나누었는데  소식을  듣고  찾아온  이웃  마을  사람들에게도  10kg씩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맛사이  사람들의  

성숙함을  보았습니다.  

여자아이들을  위한  생리대도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준비하였고  양을  10마리  학생들에게  분양하여  암컷이  

태어나면  조금  키운  후  다음  학생들에게  나누어주는  행사를  하였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양을  분양하는  사역은  

작년에  태어난  3마리  새끼도  포함되어  더욱  감사한  시간이었는데  특히  작년과  달리  금년에는  남자와  여자에게  

각각  다섯  마리씩  나누어서  여자아이들의  큰  환호가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은헤의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양식도  

잘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단기  팀이  마사이  마을을  방문하기  바로  일주일  전  그  마을에서  금요일  장날이라  타운에  나갔던  마타투(오래된  

랜드로버를  개조한  교통수단)가  30명이  넘는  사람들을  태우고  돌아오다  뒤로  미끄러지면서  두  여자가  

사망하고10명  정도가  부상을  입는  사건이  생겨  제임스  전도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토요일  아침마다  가지는  

카부쿠교회  회의  시간에  연락을  받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의견을  물었더니  모두가  저희부부가  마사이  

마을에  가는  것을  원하기에  주일에  방문하였습니다.	  온  마을이  슬픔에  잠겨  너무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위로의  장래  소망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수요일에  장례를  위한  모금  행사에  있다기에  다시  수요일에  

방문하였습니다.	  저와  사모를  붙잡고  오래  동안  놓지  못하고  우는  아내를  잃은  형제를  위로하고  모금행사에  

참석한  후  돌아왔습니다.	  그  후  일주일  후에  방문했던  빛의교회  단기팀  목사님을  붙잡고도  한참  눈물을  흘리는  

형제를  보면서  우리가  한  형제임을  다시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세  달마다  41	  과부와  어려운  가정을  지원하는  사역도  7월  중에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행하였던  과부들을  

돕는  사역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음을  느끼면서  이들  가정에  주님의  기쁨이  늘  함께하는  가정으로  

축복하며  사역하였습니다.  
    
기도원에는  점점  더  찾는  사람들이  많아져  잔디밭에  앉거나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는  것도  또한  

기쁨입니다.	  그들의  기도가  다  응답되게  해달라고  숲속에서  같이  기도해봅니다.  
    
이런  사역을  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아이들을  먹이며  공부하도록  늘  기도와  물질로  정성껏  

섬겨주시는  귀한  JSB  선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1.교회의  성도들이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2.새로  협력하는  선교사  부부가  잘  정착하도록  

3.사고를  당한  마이시키리아  마을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가득하도록  

4.선교사  부부의  건강을  위해  


